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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보육전공 대학생의 영양 지식과 식습관 및 식이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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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e nutritional teaching materials and programs for childcare major students by deter-
mining interrelations between nutritional knowledge, dietary habits and dietary self-efficacy. Out of 400 questionnaires distri-
buted to the students majoring in childcare in Daegu, 354 were analyzed by SPSS WIN 12.0 program. The results were sum-
marized as follows. Childcare major students' distributions of nutritional knowledge, dietary habits and dietary self-efficacy were 
approximately all middle levels. Nutritional knowledge scores were influenced by age and self-assessment of health. Childcare 
major students' dietary habits were influenced by age,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diet, and the degree of interest in diet. 
Dietary self-efficacy of childcare major students was influenced by gender, satisfaction of diet, whether or not they were on 
a diet, recognition of the need for nutritional knowledge, and the degree of interest in diet. Nutritional knowledge and dietary 
habit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dietary self-efficacy of childcare major students. In short, childcare major students with 
higher nutritional knowledge scores had higher dietary self-efficacy. Further, childcare major students who had a regular diet 
and balanced dietary habits had stronger dietary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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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아기는 인간 발달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인 기초가

확립되는 결정적인 시기로서사람의 일생 중영양 섭취의질

과 양이 가장 중요한 때이다. 이 시기에 형성된 식습관은 성
인기에도영향을미치므로많은연구에서유아기식습관의중

요성을 강조한다(Park et al 1999, Lim HJ 1999, Joung et al 
2000). 특히 보육 기관 등에서의 유아 식생활 지도는 자라나
는 유아에게필요한 영양분을고려하여균형잡힌 식사를제

공하고, 식습관 형성의 측면에서 또래 친구들과 즐거운 마음
으로 식사하도록 하며, 편식, 식사 위생, 식사 예절 등을 지
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아동의 발달 특성상 부모나 교사 등 친숙한 어른의

식습관이 유아에게 직․간접적인 모델이 되기 때문에 잘 계

획된 지도에 따라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Bandura A 1977). 더욱이 각 유아교육기관
에서의 식생활 지도 담당은 학급별 담임교사가 맡고 있으며, 

유아가 실제로 섭취하게 되는 급․간식 식단의 계획에 참여

하는 의사결정자로서 교사들은 식습관 형성에 부모 못지않

게 큰영향을미치게된다(Chae IS 1993). 유아교육기관등에
서교사의직접적인식생활지도나간접적인모델은의식적․

무의식적으로유아에게영향을미치므로교사는반드시풍부

한영양지식과좋은식습관형성을위한자질을길러야할것

이다. 이미 형성된 식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이기현 등 
2001), 좋은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이 필
요하다(Moon & Lee 1987). 
또한어린이집선생님인보육교사의영양지식은다른어

느누구의 영양지식보다유아의 영양섭취에 중요한의미를

지니며, 이를토대로교사자신의식습관과건강을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유아의식생활 발달에 많은 영향을끼친다(Song 
YS 1986). 올바른식생활을영위하기위해서는영양과식품에
관한기초지식이있어야하며, 이러한지식을바탕으로합리
적인식사계획과관리를할수있어야한다. 또한, 올바른영양
지식이 많을수록 식습관이 좋다(Park KM 2005)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유아가 적절한 식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는
식생활 습관이 좋은 보육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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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기효능감은인간행동변화의주요결정인자로개인
이어떤행동이나활동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다는자신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이나 기대이다(Bandura A 1977). 
그중에서도식이자기효능감은식사와관련된특수한상황에

서 얼마나 행동을 잘 조직하고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

신의능력에관한인식이다(Gu et al 1994). 예를들면, 부정적
인 정서를 경험하거나 신체적으로 편안하지 못할 때, 사회적
으로 무엇을 먹으라는 압력을 받을 때, 즐거운 활동에 참여
하고 있을 때나 높은 칼로리의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

황에서 과식에 저항할 수 있는 효능감 등이 이에 속한다(Gu 
et al 1994). 식이자기효능감은 식사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
얼마나행동을잘통제하고이행할수있는가에대한개인의자

신감을 판단하는 것으로써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게 될 보

육전공대학생에게있어매우중요한자질이라고할수있다. 
영양 지식을 지니고 음식물 섭취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

는 식이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믿고 보다 성취감

이 높은 행동을 자주 선택하고 반복하며, 어려운 과제를 위
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해결 방안을 찾으며, 책임감 있는
행동을자주하려고노력함을엿볼수있다(Kwon et al 2008). 
따라서 영유아를 교육하는 보육 교사들의 교육 과정에 영양

과 식생활 영역에 관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에 관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차 영유아의 영양과 보육에 책임을 지게

될 보육전공 대학생의 영양 지식과 식습관 및 식이자기효능

감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육전공 대학생에게 필요한 영양교

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전공 대학생의 영양 지식, 식습관, 식이자기효

능감 각각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보육전공 대학생의 배경 변인(성별, 연령, 식생활만족

정도, 식이조절유무, 영양지식필요성인식, 주관적건강평
가, 식생활관심정도)에 따른 영양 지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보육전공 대학생의 배경 변인에따른 식습관의 차이

는 어떠한가?
넷째, 보육전공 대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식이자기효능

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다섯째, 보육전공대학생의영양지식과 식습관에 따른식

이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구지역 보육관련학과의 대학생 400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응답이 미비하거나 정확하지 않

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54명의 설문지를 분석하
였다.   

2. 연구 도구

1) 영양 지식
영양 지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Yoon et al(2001)의 도구를

본연구자가 보육전공 대학생의수준에 맞게 일부 내용을 수

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백질, 칼슘, 탄수화
물, 무기질, 비타민, 지방, 물, 섬유소 등에 관한 일반적인 영
양 상식과 함께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고혈압 등의 질병과
관련된 식이요법에 관한문항등총 20문항으로이루어져있
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 ‘아니다’, ‘모른다’로 답
하게 되어 있으며, 영양 지식의 평가는 정답 문항은 1점, ‘아
니다’와 ‘모른다’는 항목은 각각 0점을 배점하여 총 20점 만
점으로 평가하였다.

2) 식습관
식습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영양학회가 제시한 식사 지

침(박현서등 2006)을 바탕으로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의
건강을 위한 식생활 진단표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규칙적인 식생활 5문항, 균형 잡힌 식생활 7문항, 식
생활과 건강 8문항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은 5점 Likert 척도
를 사용하였으며, 전혀그렇지않다(1점), 그렇지않다(2점), 보
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주어지며, 점
수가 높을수록 식습관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계수는 식습관 척도 전체 0.81이며, 하위 요
인 별로 규칙적인 식생활 0.69, 균형 잡힌 식생활 0.70, 식생
활과 건강 0.65이었다.

3) 식이자기효능감
식이자기효능감문항은 Choi SJ(1998)가사용한 Child Die-

tary Self-Efficacy Scale과 Eating Self-Efficacy Scale을 조사
대상자인대학생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서
는 바람직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효능감 5문
항,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감 4문
항, 주변 환경의 영향을 물리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감 5
문항,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음식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는
가에 대한 효능감 4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구성되었으며, 전혀자신없다(1점), 
자신 없다(2점), 자신 있다(3점), 아주 자신 있다(4점)로 주어
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식이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Cronbach's α 계수는 식이자기효능감 척도 전체 0.85이
며, 하위 요인별로 0.57, 0.74, 0.73, 0.81이었다. 



손 현 숙                                   東아시아 食生活學會誌16

3. 자료 분석
배부한 설문지는 400부이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부실 기재

된 설문지는 제외하고, 총 354부를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Cronbach's α 계

수, 일원배치분산분석, MANOVA와 Schaffé의 사후 분석을
행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연구대상자의일반적특성을살펴본결과 Table 1과같다. 

성별에서여성이 89.3%, 남성이 10.7%이고, 연령은 20세이하
34.5%, 21세에서 22세가 35.6%, 23세 이상이 29.9%였으며, 
식생활만족정도는 만족하는 사람이 24.0%, 보통 41.8%, 불
만족하는 사람이 34.2%였다. 식이조절은 하고 있는 사람이
50.0%, 안하는 사람이 50.0%였으며, 영양 지식에 대한 필요
성을 인식하는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사람이 95.5%로 나
타났다. 주관적 건강은 좋은 편 50.3%, 보통 37.0%로 대체로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식생활에 대한 관심 정도에서는 관
심 있는 편 18.9%, 보통이 57.1%, 관심 없다고 응답한 사람
이 24.0%로 나타났다.

 
2. 보육전공 대학생의 영양 지식, 식습관 및 식이자기
효능감의 일반적 경향

보육전공 대학생의 영양 지식, 식습관 및 식이자기효능감
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영양 지식의 총점은 20점 만점에 10.43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습관의 경우, 5점 척도에서 식습관 전체 점수는 2.75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고, 하위영역별로살펴보면, 
규칙적인 식생활은 2.71, 균형 잡힌 식생활은 2.91, 식생활과
건강은 2.63으로 나타났다.
식이자기효능감의 경우, 5점 척도에서 식이자기효능감 전

체점수는 2.70으로보통수준보다약간 낮게나타났고,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바람직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감은 2.59,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감은 3.04, 주변환경의 영향을 물리칠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감은 2.52, 부정적인감정상태에서음식 먹는것을
참을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감은 2.76으로 나타났다. 

3. 보육전공 대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영양 지식, 식
습관, 식이자기효능감 차이
보육전공 대학생의 성별, 연령, 식생활만족정도, 식이조절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54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Gender
Male  38(10.7)

Female 316(89.3)

Age

≤20 122(34.5)

21～22 126(35.6)

≥ 23 106(29.9)

Satisfaction of diet

High  85(24.0)

Average 148(41.8)

Low 121(34.2)

Whether or not being on a 
diet

Yes 177(50.0)

No 177(50.0)

Recognition of the need 
for nutritional knowledge

Yes 338(95.5)

No  16(4.5)

Self-assessment of health

Good 178(50.3)

Average 131(37.0)

Bad  45(12.7)

Interest in diet

High  67(18.9)

Average 202(57.1)

Low  85(24.0)

Total 354(100)

Table 2. Distribution of Mean scores of nutritional know-
ledge, dietary habits and dietary self-efficacy of the subjects 

Variables Factors M S.D.

Mean scores of nutritional knowledge 10.43 3.02

Dietary 
habits

Having regular meals  2.71 0.75

Balanced diet  2.91 0.61

Diet and health  2.63 0.49

Total  2.75 0.48

Dietary 
self-
efficacy 

Proper meal habit  2.59 0.46

Selection of good food 3.04 0.54

Effect of social environment  2.52 0.50

Effect of negative feeling  2.76 0.61

Total  2.70 0.38

유무, 영양 지식 필요성 인식, 주관적 건강, 식생활 관심 정
도를 배경 변인으로 설정하여 이들 변인에 따라 영양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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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습관, 식이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1)  보육전공 대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영양 지식
배경 변인에 따른 보육전공 대학생의 영양 지식의 차이를

살펴본결과는 Table 3과 같다. 즉, 성별, 식생활만족정도, 식
이조절 유무, 영양 지식 필요성 인식 및 식생활관심정도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과 주관적 건강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
를보였다. 연령이 20세이하인학생보다 23세이상인학생들
의 영양 지식이 더 높았다. 이는 학교에서 그동안 보육 및 영
양에 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주관적 건강에
서는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보통이라고 응

답한 학생보다 영양 지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배경 변인에 따른 보육전공 대학생의 식습관
배경 변인에 따른 보육전공 대학생의 식습관의 차이를 살

펴본결과 Table 4와같다. 먼저식습관전체의경우, 배경변

Table 3. Comparison of nutritional knowledge scores bet-
ween the variables in childcare major students N=354

Variables M S.D. F Schaffé

Gender
Male 10.36 3.09

0.02
Female 10.43 3.01

Age

≤20  9.89 2.40

5.80**

a

21～22 10.29 2.87 —

≥23 11.21 3.63 b

Satisfaction of 
diet

High 10.84 2.91

2.87Average  9.98 2.92

Low 10.68 3.16

Whether or not 
being on a diet

Yes 10.44 3.02
0.00

No 10.42 3.02

Recognition of 
the need for 
nutritional 
knowlege

Need 10.45 2.92
0.57

Needless  9.87 4.80

Self-assessment 
of health

Good 10.76 2.95

3.36*

a

Average  9.89 3.21 b

Low 10.68 2.50 —

Interest in diet

High 10.69 3.08

0.71Average 10.43 3.00

Low 10.10 3.02

* p<.05,   ** p<.01.

인 중 식생활만족정도와 식생활관심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식생활에 만족하고 관심있는 사람이 식생활에 불
만족하며 관심이 없거나 보통인 사람보다 식습관이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 
식습관의 하위 요인 중 규칙적인 식생활에서는 식생활만

족정도와 식생활관심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식생활만족정
도가 높은 사람이 식생활만족정도가 보통이거나 관심이 없

는 사람 사이에 각각 차이가 나타났다. 즉, 식생활만족정도
가 높을수록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생활관심정도의 변인에서도 식생활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식생활에 관심이 없는 경우보다 규칙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식습관의하위영역중균형잡
힌 식생활에 있어서도 규칙적인 식생활 하위 요인과 마찬가

지로 식생활만족정도 변인과 식생활관심정도의 변인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생활에 만족하거나 관심있는사
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균형 잡힌 식생활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식생활과 건강의 하위 요인에서는 연령에서 유의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3세 이상인 사람이 22세 이하인 사
람보다 식생활과 건강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3) 배경변인에따른보육전공대학생의식이자기효능감
배경 변인에 따른 보육전공 대학생의 식이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식이자기효능감의 하
위 요인 중 바람직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효

능감에서는 식생활만족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식생활에 만족하거나 보통인 사람이 식생활에 불만족인 사

람보다 바람직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할수 있는가에 대한효능감에서는식이 조

절 유무, 영양 지식 필요성 인식 및 식생활관심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식이조절을 하는 사람과 영양 지식이 필
요하다고인식하는사람이 몸에좋은음식을 보다 잘선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생활 관심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 보다 건강

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물리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감에서

는 식생활관심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식생활에 대한 관심

이높은사람이낮거나 보통인사람보다 주변 환경의영향을

더 잘 물리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감정 상태
에서 음식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감에서는

성별과 식이 조절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남성이

여성보다부정적인감정상태에서음식먹는것을더잘참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이조절을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보다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음식 먹는 것을 더

잘 참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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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dietary habits scores between the variables in childcare major students N=354

Variables

Dietary habits

Having regular meals Balanced diet Diet and health Total

M S.D. S M S.D. S M S.D. S M S.D. S

Gender

Male 2.60 0.78 2.83 0.74 2.73 0.47 2.87 0.54

Female 2.73 0.74 2.91 0.59 2.61 0.50 2.89 0.47

F 1.055 0.710 1.697 0.041

Age

≤ 20 2.67 0.77 2.90 0.59 2.68 0.48 a 2.89 0.46

21-22 2.67 0.73 2.91 0.67 2.49 0.50 a 2.82 0.50

≥ 23 2.82 0.74 2.91 0.55 2.73 0.48 b 2.96 0.46

F 1.392 0.018 7.964*** 2.601

Satisfaction of 
diet

High 2.97 0.84 a 3.04 0.56 a 2.69 0.48  3.03 0.51 a

Average 2.68 0.68 b 2.88 0.66 - 2.61 0.49  2.86 0.48

Low 2.40 0.60 c 2.75 0.54 b 2.56 0.52  2.72 0.36 b

F 15.704*** 6.098** 1.936 11.739***

Whether or not 
being on a diet

Yes 2.74 0.71 2.88 0.60 2.60 0.48 2.87 0.44

No 2.69 0.79 2.93 0.62 2.65 0.51 2.91 0.51

F 0.350 0.430 0.969 0.614 

Recognition of 
the need for 
nutritional 
knowledge

Need 2.72 0.76 2.90 0.61 2.62 0.50 2.89 0.48

Needless 2.63 0.59 2.95 0.50 2.67 0.42 0.88 0.36

F 0.194 0.091 0.114 0.002

Self-assessment 
of health

Good 2.77 0.80 2.98 0.61 2.58 0.51 2.92 0.52

Average 2.70 0.72 2.85 0.62 2.68 0.46 2.88 0.44

Low 2.50 0.60 2.78 0.54 2.64 0.52 2.79 0.39

F 2.371 2.870 1.528 1.384

Interest in diet

High 2.90 0.74 a 3.10 0.54 a 2.68 0.49 3.04 0.46 a

Average 2.71 0.72 — 2.89 0.62 — 2.62 0.50 2.88 0.48 b

Low 2.48 0.78 b 2.70 0.58 b 2.57 0.48 2.71 0.42 b

F 5.824** 8.546*** 0.908 9.272***

* p<.05,   ** p<.01,   *** p<.001.

  

4. 영양 지식과 식습관에 따른 보육전공 대학생의 식
이자기효능감 차이

영양 지식과 식습관에 따른 보육전공 대학생의 식이자기

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영양 지식에 따른 식이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전

체 식이자기효능감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물리칠 수 있는가

에 대한 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영양 지식이

높은사람이 주변환경의 영향을잘 통제할수있고, 전체식
이자기효능감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식습관에따른식이자
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규칙적인 식생활 영역
은 전체 식이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바람직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효능감과 주변환경의 영향을 물리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

감,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음식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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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dietary self-efficacy scores between the variables in childcare major students  N=354

Variables

Dietary self-efficacy

Proper meal
habit

Selection of 
good food

Effect of social 
environment

Effect of 
negative feeling Total

M S.D. S M S.D. S M S.D. S M S.D. S M S.D. S

Gender

Male 2.65 0.47 3.00 0.47 2.57 0.45 2.97 0.51 2.77 0.28

Female 2.58 0.46 3.04 0.55 2.51 0.50 2.74 0.62 2.70 0.39

F 0.73 0.16 0.346 4.822* 1.265

Age

≤20 2.63 0.46 3.13 0.53 2.51 0.52 2.78 0.63 2.73 0.39

21～22 2.55 0.51 3.00 0.55 2.47 0.50 2.75 0.63 2.67 0.38

≥23 2.60 0.39 2.97 0.53 2.60 0.46 2.75 0.57 2.72 0.38

F 0.974 2.974 2.160 0.111 0.995

Satisfaction of 
diet

High 2.69 0.46 a 3.10 0.53 2.56 0.50 2.81 0.63 2.76 0.36

Average 2.64 0.44 a 2.98 0.53 2.52 0.49 2.78 0.53 2.69 0.36

Low 2.54 0.48 b 3.04 0.56 2.46 0.49 2.67 0.71 2.65 0.44

F 4.481* 1.490 1.040 1.300 2.406

Whether or not 
being on a diet

Yes 2.63 0.46 3.11 0.53 2.50 0.52 2.83 0.61 2.74 0.39

No 2.55 0.46 2.96 0.54 2.54 0.47 2.70 0.60 2.67 0.38

F 2.304 6.919** 0.382 3.892* 2.707

Recognition of 
the need for 
nutritional 
knowledge

Need 2.59 0.46 3.05 0.54 2.52 0.50 2.77 0.61 2.71 0.38

Needless 2.56 0.50 2.73 0.52 2.56 0.51 2.64 0.61 2.61 0.38

F 0.091 5.343* 0.094 0.713 0.925

Self-assessment 
of health

Good 2.59 0.45 3.04 0.53 2.51 0.50 2.75 0.62 2.70 0.36

Average 2.64 0.45 3.03 0.53 2.57 0.48 2.80 0.57 2.74 0.39

Bad 2.48 0.49 3.03 0.62 2.41 0.53 2.71 0.67 2.63 0.46

F 1.832 0.034 1.797 0.450 1.313

Interest in diet

High 2.67 0.44 3.16 0.55  a 2.64 0.47 a 2.82 0.59 2.80 0.36

Average 2.57 0.46 3.01 0.54 2.48 0.50 b 2.74 0.61 2.68 0.40

Low 2.56 0.47 2.96 0.50  b 2.48 0.49 b 2.77 0.65 2.67 0.35

F 1.423 3.266* 3.047* 0.467 3.413

* p<.05,   ** p<.01,   *** p<.001.

  

에 대한 효능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균형 잡힌 식생활 영역 및 식생활과 건강 영역이 바람
직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효능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규칙적인식생활을하는사람이 규칙적인 식생활을하

지 않는사람보다바람직한 식생활을 유지할수 있는가에관

한 효능감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물리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감 및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음식 먹는 것을 참을 수

있는가에 관한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 잡힌
식생활을하지않는사람보다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는 사람

이 식이자기효능감의 하위 요인 중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과 건강 영역에 높은 점수를
가지고있는 사람이바람직한식생활을 역시 잘하고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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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dietary self-efficacy scores by the levels of nutritional knowledge and dietary habits in childcare 
major students N=354

Variables N

Dietary self-efficacy

Proper meal
habit

Selection of 
good food

Effect of social 
environment

Effect of negative 
feeling Total

M S.D. S M S.D. M S.D. S M S.D. S M S.D. S

Nutritional 
knowledge

Good  24 2.81 0.46 3.00 0.67 2.84 0.53 a 3.00 0.47 2.90 0.46 a

Fair 300 2.57 0.46 3.06 0.52 2.59 0.49  — 2.76 0.62 2.69 0.37 —

Poor  30 2.62 0.48 2.86 0.62 2.49 0.46  b 2.62 0.58 2.66 0.38 b

F 2.954 1.809 6.064** 2.546 3.469*

Dietary 
habits 

Having 
regular 
meals

Good  50 2.85 0.43 a 3.13 0.55 2.77 0.50  a 2.99 0.64  a 2.91 0.42 a

Fair 271 2.59 0.45 b 3.01 0.53 2.50 0.47 — 2.74 0.59 — 2.69 0.36 a

Poor  33 2.25 0.37 c 3.07 0.63 2.34 0.58  b 2.59 0.63  b 2.54 0.36 b

F 18.244*** 0.946 9.207*** 4.864** 11.308***

Balanced 
diet

Good  59 2.67 0.50  a 3.13 0.57 2.61 0.39 2.83 0.49 2.79 0.28

Fair 233 2.61 0.46 — 3.03 0.53 2.51 0.52 2.74 0.64 2.70 0.41

Poor  62 2.45 0.38  b 2.95 0.56 2.48 0.48 2.79 0.61 2.65 0.35

F 3.793 1.730 1.115 0.648 2.089

Diet and 
health

Good 133 2.67 0.48  a 3.10 0.54 2.57 0.45 2.77 0.56 2.75 0.35

Fair 192 2.56 0.45 — 2.99 0.52 2.49 0.52 2.75 0.63 2.68 0.40

Poor  29 2.46 0.41  b 3.01 0.63 2.48 0.53 2.81 0.71 2.67 0.40

F 3.743* 1.722 0.930 0.109 1.783

* p<.05,   ** p<.01,   *** p<.001.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주요 결과를 토대로 대구 지역 보육전공

대학생의 영양 지식과 식습관 및 식이자기효능감을 살펴봄

으로써보육전공대학생에게필요한 영양 및식생활교육방

안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보육전공 대학생의 영양 지식, 식습관, 식이자기효

능감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먼저 영양 지식의 경우, 
20점만점에 10.43으로중간정도의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결과는 어린이집교사의 영양 지식수준이

높지않다고밝힌선행연구결과(Lee et al 2005, Park & Lee 
2001, Lee et al 1998, Woo YJ 1998)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보육전공 대학생의 영양 지식이
크게 높지 않게 나온 것은 연구 대상자가 아직은 영양 지식

과 같은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인 보육전공 대학생이기 때문

인 것으로 추론되며, 앞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교육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특히 전

생애를 통해 제반 측면의 성장과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

는 영유아기 아동을 보육한다는 점에서 보육 교사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식습관의 경우, 식습관 전체 점수는 2.75로 중간 수준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지 못하
고균형잡힌식생활에도 문제가있음을알수있다. 또한식
생활과 건강영역에서도 중간 수준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보

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미혼이면서 연령이 낮은 사람들
의 외식 빈도가 잦다는 연구(Van 2007, Lee IS 2003, Lee et 
al 1998, Moon & Lee 1987)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본연
구의 대상자가 보육전공 대학생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잦은 외식을 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불규칙적인 식사를 할 가능성이 큰 집단이다. 
식생활에서 외식의비중이 높아지면 지나친열량, 지방, 염분, 
식품첨가물 섭취 등과 같은 영양적인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

기 쉽다. 따라서 머지 않은 미래에 유아식생활 지도를 담당
할보육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올바른 식습관및 균형 잡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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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식이자기효능감의 경우, 하위 요인 중 바람직한 식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관한 효능감 5문항의 Cronbach's 
α 계수가 0.57로 나타나, 평가하는 문항으로 적합하다고 하
기에는 약간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차후의 연구에서는 평가

문항을 조금 더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
점수는 2.70으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고, Lee et 
al(2008)의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하여 연구한점수 2.51보
다는 높았으나, Lee JS(2003)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와 Lee & Ha(2003)의중학생을대상으로한연구, Seok & Her 
(2009)의 무용전공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Kwon et al(2008)의영양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다는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는 보육

전공 대학생에 대한 영양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보육전공 대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영양 지식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연령과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변인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보육전공 대학
생의 연령이 23세이상인보육전공대학생과 20세이하인보
육전공 대학생의 영양 지식 점수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

었다. 이는 연령이 높은 사람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높고, 
또 다양한 경험을바탕으로 영양과관련된 정보와 지식을습

득할 기회가 많으므로, 연령이 높은 사람이 연령이 낮은 사
람보다 영양 지식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보육 교사나 간호조무사의 영양 지식이 높

다는 연구(Lee HY 2005, Choi YY 2002, Park & Lee 2001)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연령이 높은 사람이 건강에 미치는
식생활의 영향력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조금 더 식생

활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식습관을 지니려고 노력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서 건강하
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보다

영양 지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
관적 평가가 보육 교사의 영양 지식의 차이에 있어 중요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보육전공 대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식습관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식생활만족정도 변인과 식생활관심정도 
변인이유의한 변인으로나타났다. 즉, 식생활에대한 만족과
관심이높은집단이식생활에대한만족과관심이적은집단보

다규칙적인식생활, 균형잡힌식생활및식생활과관련된건
강행동을보다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의이러
한 결과는 Lee HY(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식
생활에 관심이 많은 집단일수록 규칙적인 식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며,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 균형 잡힌 식생활에 매
우관심이높고, 건강한삶을영위하기위한식생활개선방안
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육전
공 대학생이식생활에보다관심을가질수있는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식생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

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보육전공 대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식이자기효능감

의차이를살펴본결과, 성별과식생활만족정도, 식이조절유무, 
영양지식필요성인식, 식생활관심정도의변인에따라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
해 식이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나(Lee & Ha 2003), 본
연구에서는남학생이조금더높게나타났다. 이는기존연구
에서는초등학생이나중학생을대상으로실시한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육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남학

생들이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식이자기효능감이 높아진 것으

로생각된다. 또한식생활만족정도나식이조절유무, 영양 지
식필요성인식과식생활관심정도의변인들은 Yun JW(2002)
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영양 지식보다는 식이자

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식생활 태도가 좋다는 것과 일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인 식생활에서 식사를 통한
영양 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식이자기효능

감이 높아진다(Lee JS 2003, Lee & Yun 2003)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보육전공 대학생의 영양 지식과 식습관에 따른 식

이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영양 지식과 식습관이
식이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임을 알 수 있

었다. 이는영양지식이높고식생활태도가좋을수록식이자
기효능감이 좋은 것으로 나타난 Lee JS(2003)의 연구와 Gu 
et al(1994)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식이자
기효능감은 식사와 관련된 특수한 상황에서도 행동을 얼마

나 잘 조직하고 이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관

한 인식으로 환경과의 실제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고 유형과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Gu et al 1994). Choi & Kim(200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영양 지식 점수, 식이자기효능감 및 식
습관 점수는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식이자기효능
감을 올리는 효율적인 영양교육을 통해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Lee & Ha(2003)의 연구에서도
경남지역중학생의식생활태도와식이자기효능감은양의상

관을보인다고나타났다. 또한강원지역초등학생의식이자기
효능감과 영양 지식은 식행동에 영향을 준다(Won HR 2008)
라고 뱕혀졌다. 식이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는 식사를 할 때
바람직한 행동을 취할 수 있으리라는 신념이 높고, 바람직하
다는 것을 깨달으면 실천하려는 의지가 높을 것으로 여겨지

는데, 이때 식생활 태도가 좋고 영양 지식이 많을수록 식이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영양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대구 지역 보육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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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전공 대학생의영양 지식, 식습관 및식이자기효

능감의일반적경향은영양지식은중간정도의수준이며, 식
습관과식이자기효능감은보통수준보다약간낮게나타났다.
둘째, 보육전공 대학생의 영양 지식은 배경 변인 중에서

연령과 주관적 건강평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셋째, 보육전공 대학생의 식습관은 배경 변인 중에서 연령, 

식생활만족정도와식생활관심정도에따라 유의한차이가있다.
넷째, 보육전공 대학생의 식이자기효능감은 배경 변인 중

에서 성별과 식생활만족정도, 식이 조절 유무, 영양 지식 필
요성 인식과 식생활관심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다섯째, 보육전공 대학생의 식이자기효능감은 영양 지식

이 많고, 식습관이 좋은 사람이 식이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보육전공 대학생으로

하여금 영양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좋은 식습관을 형성하여 식이자기효능감을 높힘으로서 올바

른 식생활을영위하도록하여야 할것이다. 그리하여우리미
래의 주역이 되는 유아들에게 바람직한 식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자질과역량강화에 주력할 뿐아니라 유아들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좋은 모델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보육교사의 영양 지식과올바른식생활 습관을향상시킬

수 있는 영양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교
과 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
비를 보완해야 함이 시급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육전공 대학생의 영양 지식과 식습관, 식이자

기효능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는 대구 지역의 보육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대

상자를 표집하지 않았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비롯
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적인 한

계성을 극복하고, 보육전공 대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규
모로 연구 범위를 넓혀 현장 경험이 많은 보육 시설 담당자

와 실제로 보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들을 상대로연구 대상

자를 확대하여 비교분석한다면 조금 더 실증적인 자료를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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